
한·일 P P S시장 쟁탈전 가속화
9 2년 수요 8 0 0톤 … S K I·럭키 등 일본 밀어내기 총력

준범용 엔플라로 불리면서도 수요가 극히 한정됐던 PPS(Polyphenylene Sulfide)수지의 용도개발이

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다.

9 1년 하반기 럭키가 P P S수지를 전자레인지용 밥솥에 적용, 성공하면서 현재 월 1 0톤 가량의 수요가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 따라 럭키, 제일모직 등이 본격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, PPS수지의 베이스 레진을 생산하고 있

는 선경인더스트리(대표 이승동)도 최근 2단계 제품개발을 완료, 92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판매를 적

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현재 럭키 등에 베이스 레진 판매를 비롯 자동차, 전기·전자 분

야에의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P P S수지의 국내수요량은 9 0년 5 0 0톤,

9 1년 6 5 0톤이었고 9 2년에는 8 0 0톤 정도

로 늘어날 전망이다. 지금까지는 수요

의 8 0 %를 P h i l l i p s와 T o r a y - P h i l l i p s가 공

급, 시장을 장악해 왔다. <표 참조>

한편, 최근 일본에서는 5개 베이스 레

진 생산업체를 비롯 1 6개 업체가 컴파

운드 생산에 참여, 심한 공급과잉 양상을 빚고 있다. 

따라서 일본 제품이 국내시장에 덤핑가격으로 유입, 91년 하반기에는 k g당 4 5 0 0 ~ 4 6 0 0원선까지 가격

이 하락, 국내기업의 본격 시장참여와 함께 앞으로 P P S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

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2 / 1 5 >

구 분

일 본

한 국

연평균증가율

1 5 %

2 6 %

1 9 9 2

7 , 9 0 0

8 0 0

1 9 9 1

6 , 9 0 0

6 5 0

1 9 9 0

6 , 0 0 0

5 0 0

(단위:톤)<표> PPS 수요추이


